
▣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결정내역

 ㅇ비지정형(13건)

 ㅇ지정형(7건)

연번 단체/개인명 프로그램명
1 2W(홍아미)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
2 검은빵(박남희) 함께 놀당갑서양!(함께 놀다가세요)

3 김미양
식탁에서 쓰는 편지

-소설과 현실 사이, 당신의 안부를 묻다
4 김석영 만지‘시’요-촉각 낭독회
5 김현경(김유담)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-갭과 갭 사이
6 동인 아시아(박지음)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
7 박미라 숨과 쉼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

8 박진경

고양이와 나 사이에서

-김혜진 소설<3구역,1구역>에서 그려진 둘-사이 관계성에 

대하여
9 신여성(배민정) 관계,사랑,성 글쓰기
10 아트포그린(백승서) 거북이와 플라스틱
11 여자 셋이 모여(김리윤) 여자 셋이 모여
12 우리나비(한소원) 문학에 깃든 : 공존과 연대 – 갈등을 넘어 평화로!
13 토핑(이지연) 대구 근대문학 인문 산책

연번 단체/개인명 프로그램명
1 공공연희(옥민아) 강독과 낭독 사이 : 관계의 가능성
2 듣는 소설(최정화) 사물의 생애사

3 웹진 아는사람(한소리)
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,

<문85TI>

4 인문엠앤비(이노나)
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

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
5 창작동인 뿔(최지인) 애도하는 시
6 창작동인 켬(이소연) 괄호 채우기 낭독회-( )와 ( ) 사이
7 팀 분리수거(한연희) 우연과 필연 42(사이)



▣ 심의 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

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

  - 2022년 9월 30일(금) 10:00~12:00, 대학로 문학나눔 사무실

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주제는 ‘둘 사이’이다. 이 주제는 무대와 객석, 쓰는 이와 읽는 이를 구분하
지 않고 그들 ‘사이’에서 문학을 매개로 일어나는 낯설고도 흥미로운, 수상하면서도 호기심어린, 집중적
이고도 확장적인 경험을 통해 ‘공감’, ‘연대’, ‘공동체’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도록 마련되었다.  

사업계획의 ‘참신성’ 및 ‘독자친화성’, ‘적합성’ 및 ‘효과성’, ‘구체성’ 및 ‘실현가능성’을 기준으로 삼아 
총 45건(비지정형 32건, 지정형 13건)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. 5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
평가를 먼저 진행하였고, 이를 수합 및 정리하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대면 회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
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. 그 결과 비지정형의 경우 13건, 지정형 7건, 총 20건이 선정되었다.  

심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획서 내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이면서
도 분명하게 표현하였는지, ‘둘 사이’라는 주제에 맞춤하여 문학 향유자들의 능동성을 역동적으로 끌어
올릴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는지, 해당 내용이 실현될 때의 상이 실질적으로 그려지는지 등이었다. 
‘둘 사이’라는 주제에서 ‘둘’이란 표현에만 집중하다가 ‘사이’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, 모두가 평등하게 
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. 
또한,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매겼던 평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상위권인 점수의 제안서들 가운데
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단일한 장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고자 하였다. 단, ‘지정형’의 
경우 시 장르 분야의 지원이 특히나 많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는데, 이는 시를 향유할 수 
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.  

선정된 프로그램들은 ‘낭독’에 한정되어 있는 기성 문학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‘둘 사이’라는 주제에 
맞춰 작가와 독자 사이가 인터렉티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력을 보여주었다. ‘문학’ 활동의 
기본 요소인 ‘읽기’와 ‘쓰기’가 더 확장적으로 활용될 가능성, 읽기와 쓰기를 넘어선 활동이 개발될 가
능성 등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기대된다. 

이번 문학주간 스테이지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문학에 대한 벽을 허물고 서
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. 그 과정을 통해 문학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역할을 
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 선정된 이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. 


